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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을지로위원회, 청소 중 70톤 기중기 사고로 순직한 노동자 조문”
-진성준, “이재명 후보에게 을들이 안전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, 

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 건의할 것”-

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진성준 위원장과 박영순 의원은 도로 청소 작

업 중 70톤 기중기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청소 노동자를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

했다. 

 이 자리에서 진 위원장과 박 의원은 강북구청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

을 듣고, 이어서 서울시청노동조합과 강북지부 관계자로부터 순직 환경미화원의 

처우와 환경공무관(미화원)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. 

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청노조 홍명의 기획국장과 강북지부 주성준 지부

장은  “고인된 정모씨는 사고 당시 야광 작업복에 안전모까지 착용했지만 사고

를 피하지 못했고,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는 추가 인력이 있었다면 사

고를 피했을 수도 있었다.”면서, “고인은 청소 작업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채 휴

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곳을 맡아 청소를 해오고 있었고, 사고 당시에도 다른 

사람을 대신하여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.”고 증언 했다. 

 이에 간담회 참석 노동자들은 “청소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처우개선을 위

해 ▲현장 근무인력 증원 ▲재발방지책 마련 ▲입법을 통한 순직 환경공무관에 

대한 연금 지급” 등을 건의했다. 

보도자료
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

2021. 12. 17.[금]
총괄팀 : Tel 02–6788-3201, Fax 02-6788-3635

이원정 총괄팀장 010-5387-9680, 정진극 비서관 010-9687-1812



- 2 -

 진성준 위원장은 “허망하게 환경공무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”면서, “공

무원 순직에 준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”

고 강조하면서,  “우선 시급한 유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

강북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”고 밝혔다. 

 끝으로, 진 위원장은 “우리사회 ‘을’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 일하고, 정당한 처

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이재명 후보에게 건의하겠다”고 밝혔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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